
맛있는 닭꼬치 집이 있다. 무척 맛있다고 한다. 그러나 보통 닭꼬치는 미국산

등 수입산 닭고기 정육으로 만들어진다. 그래서 맛집 취재를 할 수가 없다.

안타깝다. 그러나 정말 맛있다고 다들 난리다.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일단 먹

어보기로 했다.

조 해 인 기자

뼈 있는 닭꼬치에 꽂히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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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마감이 거의 다 되어 찾은 원조집에는 늦은 시간 중에도 6

�7명의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. 아주 젊은 사회 초년

생들의 회사 이야기에서부터, 모처럼 시간을 내 온 중년 부인들

까지 다양한 사람들 틈새에 필자도 자리를 잡았다. 

안주로 적당한 여러 가지 메뉴들

원조집에는 닭꼬치가 무척 유명하지만, 그 밖에도 닭매운탕

(닭도리탕), 오삼불고기, 닭곰탕 등 닭요리와 아울러 다양한 메

뉴가 있다. 내부는 깡통화로 여러 개가 자리를 잡아 그것만 보고도 원조집의 메뉴가 술안주로,

그것도 소주 안주로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.

주인에게둘이먹기적당한음식을추천해달라고했다. 닭꼬치7개와닭매운탕작은것하나! 

주문이 들어가고 곧이어 냉장고 문이 열렸다. 수많은 닭꼬치들이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다. 거

기서 꺼낸 닭꼬치는 주방이 아닌 밖으로 나갔다. 

항상 그 길 앞을 지날 때마다 주인은 문 옆에서 닭꼬치를 굽고 있었다. 이날 무척 더웠음에도

그 열기를 무시하고 연탄불은 활활 타올랐고, 맛있는 닭꼬치가 익어갔다.

깻잎향 가득한 닭매운탕

우선 먼저 나온 닭매운탕에는 깻잎이 많이 들어있다. 깻잎의 향긋한 향이 입맛을 돋우고, 이어

중림시장 길가 닭꼬치 집

2호선 충정로역에서 나와 서울역쪽으로 걷다보면‘중림시

장’이라는 허름한 옛 재래시장이 나온다. 서울역 정문이 아

닌 뒷문으로 가는 길에 있다. 더운 여름에 이렇게 먼 길을

걸어 간 곳은 20년 동안 닭요리를 만들어온‘원조 닭꼬치

(이하 원조집)’이다.

늦은 마감을 끝내고 일년에 한 번인 여름휴가를 받은 주말

저녁, 기쁜 마음으로 충정로역에 갔다. ‘드디어 닭꼬치를 먹

을 수 있겠구나.’

필자는 배가 무척 고팠고, 그래서 사전답사 겸 인터넷에

올라와 있던‘원조 닭꼬치’의 그 유혹적인 자태를 상상하며

길을 걸었다.

영업을 하면서도 왜 간판의 불을 껐는지 모르겠지만, 영업

깻잎의효능
깻잎에 들어 있는 풍부한 엽록소는 영

양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, 상처를 치료

하고 세포를 부활시키며 알레르기를

없애주고, 혈액을 맑게 하는 등의 작용

을 한다. 깻잎은 비타민 C가 다량 함

유되어 있어‘식탁 위의 명약’으로 꼽

히는데, 비타민 C의 소비량이 큰 흡연

자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섭취하

면좋다.

★

깻잎의 향이 닭매운탕 맛을 배가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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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동통한 닭살들이 허기진 배를 채운다. 그리 맵

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닭매운탕에 달콤함이 감

돈다. 닭매운탕의 닭고기를 3개 정도 발라먹을

때쯤 환호성을 칠 만한 닭꼬치가 나왔다.

오감만족 유혹의 닭꼬치

취재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, 맛있는 음식

을 앞에 두고 어떤 찬사보다 맛을 보는 것이 먼

저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느라 안타까울 때

가 많다.

특히 연탄불에 직접 구워진 닭꼬치는 그 향기

가 너무 고소하고 달콤했다.

사진을 찍은 뒤 닭꼬치를 맛보는데, 살 한 점

을 베어 물고 나니, 이제껏 먹어본 닭꼬치 중에

가장 맛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 점 먹어보니

이런� 뼈가 있다.

이제껏 유명하다는 E대앞 닭꼬치도, 또 어느

시내 닭꼬치도 수입산 닭고기 정육을 쓴 것이 대

부분이었고, 얄팍하게 저며 꼬치에 꽂아 철판 또

는 전기그릴에 양념을 범벅해 구운 것이 대부분

이었거늘, 이건 닭날개, 봉 등을 살과 함께 그대

로 꽂아 연탄불에 직접 구웠다니, 놀라지 않을

수 없었다.

게다가 훈연향은 이제껏 맛본 것 중 최고였고,

달콤하고 부드러운 소스가 속까지 잘 배어있어

맛이 일품이다. 정말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들

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맛이다.

가격도 매우 착하다. 닭꼬치 하나에 천원, 닭

매운탕 소∙중∙대 각각 8천원, 1만원, 1만3천

원으로 저렴하다.

다시 한 번 가야 할 곳 - 원조 닭꼬치

20년 전통의 맛이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

아닌가 보다. 모든 닭꼬치의 원조는 원래 국내산

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. 수입산이 싼 값에 공급

되면서 모두들 국내산 닭고기를 포기하고 싼 것

을 갖다 썼을 게다. 

그러나 생닭을 닭꼬치로 만드는 고집, 연탄불

을 고집하는 근성이 이 원조집을 만들었다는 생

각이 든다. 

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는 이유가 있고, 닭

매운탕에 밥을 못 볶아 먹고 나온 것이 서운한데

도 다 이유가 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가야 한

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이곳. 원조 닭꼬치

집이다.

2007｜9�107

�전화 : (02)392-0695

연탄불에 직접 구운 닭꼬치. 정육은 물론 닭날개, 봉을 꼬치에 끼워 같이 구운 것이 특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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